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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절감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다   
BlueCross BlueShiled라는 미국의 보험회사는 보

유한 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해 환자의 재입원율2)을 예

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재입원 발생 원인과 발생 예상 

시점을 예측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료 관련 지출로 

2조2000억 원 정도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중 50%에 

해당하는 1조2000억 원이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한

다. 따라서 재입원율 예측 모델과 같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줄이고, 재입원 발생 원인 

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정확한 진료

는 물론 전체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의료비 지출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

국들의 평균 의료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13년 8.9%에서 2030년에는 11~19%가 될 것이라

고 경고했다[1]. 우리나라 역시 2000년 340억 달러에

<그림 1>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 증가 추이
출처 : 정밀의료의 성공 전략(KISTEP InI 15호)

서 연평균 9.1%씩 빠르게 증가해 2015년 국민  의료

비 지출이 총 1259억 달러로 GDP의 7.2%에 달할 것

으로 예상된다[2]. 

이러한 의료비의 증가는 선진국의 경우 빠른 속도

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개발도상국은 복지에 대

한 수요 증가로 의약품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원

인으로 들고 있다[1].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따른 당뇨

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방문

의료비 절감과 건강증진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최근 들어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유전정보, 진료기록, 생활습관 등 개인 건강정보를 토대로 정밀하게 분류하고 최적화된 진단, 

치료, 예방을 하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혹은 정밀의료1)가 가장 효율적인 차세대 헬스케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1)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의 개념은 ‘맞춤의료(Personalized 
medicine)’라는 용어로 오랫동안 사용돼 오다가 미 국립연구회의
(National Research Council)에서 Personalized라는 단어가 개별
적인 치료제와 기구 등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기 때문
에, 정밀(Precision)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National 
Research Council. (2015)]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precision medicine and personalized medicine? What about 
pharmacogenomics?’]

2) 퇴원 후 30일 이내에 예정에 없이 병원에 다시 입원하는 비율.

한선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발견 등은 2015년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발표한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PMI)를 

통해 현실화 됐다. 이듬해인 2016년 연두교서에서는 Cancer Moonshot Initiative를 잇따라 발표함으로써 

새로운 헬스케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축적된 유전체 연구의 성과, 날로 발전하는 

정보처리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의 진화가 어우러진 지금이 개인화된 질병 및 건강관리 플랫폼 구현의 

적기라고 판단한 결과다.

이 새로운 헬스케어 패러다임을 가장 현실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정밀의료다. 정밀의료는 유전정보, 

생활습관 등 개인 건강정보를 토대로 최적화된 진단 및 치료를 적용하는 헬스케어 패러다임이다. HGP의 

완성으로 인류는 스스로를 규명하는 생물학적 근간인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를 확보했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생명현상을 이해하고 혁신적인 치료 방안을 고안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정밀의료의 성공 전략

문세영_KISTEP 부연구위원 

장기정_KISTEP 연구원

김한해_KISTEP 부연구위원

1. 서론

2015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은 총 1,259억 달러로 GDP의 7.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비 

지출은 2000년 340억 달러에서 연평균 9.1%씩 빠르게 증가해왔고, 2000년에서 2014년 사이 GDP 

연평균 증가율이 6.4%임을 감안할 때 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국가차원에서 장기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질환별 대표 약물이 일부 환자에게만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방식의 

헬스케어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치솟는 의료비 문제에 대응하고,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헬스케어 패러다임의 청사진을 준비해왔고, 오늘날 많은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이 필요한 기술의 확보와 플랫폼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 HGP)  완성 후인 2006년 당시 

상원의원 자격으로 Genomics and Personalized Medicine Act를 발의했다. 비록 제정에는 실패했지만 이 

법안이 표명한 유전체 연구의 확대와 가속, 질병 진단의 정확도 향상, 의약품의 안전성 제고, 새로운 치료법 

<그림 1>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 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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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OECD

<그림 2> 유전체 해독 비용

Cost per Genome($) Cost per Mb($)

※ 자료: NHGRI

_ smoon@kistep.re.kr

_ 표준적인 약물치료는 질병에 따라 

25%~80%의 환자에만 효과를 보인다.

_ 1990년부터 2003년까지 NIH(美 국

립보건연구소)와 DOE(美 에너지부)의 주

도 하에 약 30억 달러를 투자해 인간 유

전체의 염기서열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

된 프로젝트

(백만 달러)



November    2016   4

THEME colUmN

한 사람은 총 1399만 명으로 전 인구의 27.8%에 이른

다[3]. 2012년에 고혈압, 당뇨병, 비만 환자에게 쓰인 

건강보험 지원액은 총 3조9173억 원으로 건강 예방 

투자를 늘리면 이 금액의 21.5%인 8454억 원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대부분 국가는 의료

비를 절감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의 헬스케어에 

대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그 해결 방법들을 고

민하고 있다.

헬스케어산업 육성 위해 규제를 완화하다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해진 것은 우선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 IoT) 기술의 발달과 라이프

로그의 확산이다. 정보기술(IT)의 기술적 발전에 따라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등으로 연결 범위가 확대되

고 있는 추세이고, 이것을 IoT 환경이라고 부르고 있

다. IoT는 다양한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여러 분

야에 적용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 증

대로 건강관리 분야에서 IoT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

고 있다.

IoT 기술을 사용하는 센서의 수는 2015년 100억 개

에서 2020년 1조 개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며, 

1인당 평균 7개의 IoT 연결기기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4]. 이 중 상당수가 건강관리와 관련한 

데이터를 측정하는 목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무궁무진한 기회를 가진 헬스케어 산업을 

선점하고자 해외에서는 최근 들어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헬스케

어 제품으로 모바일 앱을 분류할 경우 미국식품의약

국(FDA)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거나, 데이터의 추가적 분석 없이 디스플레이

만 하는 플랫폼 SW 역시 의료기기 규제를 받지 않도

록 하는 정책을 2015년에 세웠다. 이러한 FDA의 결

정으로 미국 내 헬스케어 시장은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의료기기 전문 업체 덱스콤이 내놓은 모바일 헬스

케어 시스템 ‘덱스콤 셰어 시스템’은 FDA가 공식 승

인한 첫 번째 사례다. 이 시스템은 연속 혈당 측정기

3) 인간 염기서열 수(약 30억 바이트) × 커버리지(30x) × DNA 가
닥 수(2)=약 1800억 바이트. 커버리지는 염기서열 해독의 정확성
을 높이기 위해 반복해서 읽게 되는 횟수이다.

를 당뇨병 환자의 피부에 부착한 후, 측정된 혈당 수

치를 담당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거나 간병인

이나 보호자가 원격에서 데이터를 살펴보는 제품이

다. 또 다른 미 의료 IT 전문기업 플래티론과 가든트의 

경우는 클라우드를 통해 헬스케어 데이터를 저장하

고 있다. 암 환자들은 가든트 암 진단 키트로 암의 진

행 상황 등을 체크하고, 데이터는 플래티론이 개발한 

클라우드로 전송된다. 클라우드에 축적돼 있는 의료

정보는 의사들이 활용해 기존 사례로부터 환자의 개

별적인 치료 방법이나 항암제 선택에 있어 필요한 결

정을 내릴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원격 진료 성장 전략의 일환에 따라 

의료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산 중

이며, 최근 우리나라도 헬스테크 기본 계획을 기반으

로 맞춤형, 개방형 의료 시스템 전환을 지원하는 방향

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헬스케어산업의 성장, 빅데이터 활용에   

달려 있다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또 하나의 요인은 빅

데이터 처리 기술이다. 질병의 원인 분석을 위한 기본 

데이터인 유전체 데이터만 해도 원시 데이터 크기가 

200기가바이트3)에 달하며 의미 있는 변이를 찾기 위

해서는 그보다 적어도 수만 배 이상의 데이터가 분석

되고 생산된다. 

하둡(Hadoop)과 스파크(Spark) 등 대용량 정보의 

안전한 저장과 고속처리를 위한 빅데이터 기술은 이

미 활용 중이며 클라우드 기술과 접목돼 구글, 애플 

등 세계적 IT 기업들이 유전체 분석 관련 서비스를 하

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베이징 유전체 연구소를 설립해 전 

세계 유전체 데이터의 20%를 생산 및 분석하고 있으

며, 전문가들은 베이징 유전체 연구소가 의료·생물 

분야의 구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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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은 막대한 용량의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을 활

용한 빅데이터 분석기술로 헬스케어산업의 혁명을 

이끌고 있다. 이미 퀴즈쇼에서 전 세계인을 놀라게 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왓슨을 의학 분야의 최신 연구 

논문과 임상시험 결과들을 모두 수집해 입력 후 분석

한 다음, 인공지능을 통해 환자에게 최적화한 치료법

을 추론해 제시하는 의료전문 특화 인공지능 프로그

램으로 재탄생시켰다. 미국의 민간 의료보험회사 웰

포인트, 세계적 암센터인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MD

앤더슨 등에서 여러 가지 암 진단에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암의 경우 진단 정확도가 96%가 넘어 의사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IBM의 기술은 의료기기 업체 메드트릭과 스마트폰 

저혈당 예측, 수면 무호흡협회와 수면·건강의 관계

플랫폼 활용 내용

GE GE 헬스 
클라우드

50만 대 이상의 의료영상 장비를 
연결해 언제 어디서나 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립스 
인텔리스페이스 
포털

MRI, CT, 초음파 등 의료영상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68개 
애플리케이션 탑재

IBm 왓슨 헬스 
클라우드

의료정보를 클라우드로 수집해 의사나 
의료 관련 기업 등에 분석 기능 제공

애플 헬스키트, 
리서치키트, 
케어키트

아이폰, 애플워치 등을 통해 개인 건강 
정보를 수집하고 임상시험에 활용

<표 1> 해외 헬스케어 플랫폼 및 활용 사례
출처 :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도약을 위한 과제’, 

강원발전연구원(2016)

<그림 2> 국내 웨어러블 헬스케어 디바이스 
출처 : e—KIET 산업경제정보(산업연구원)

를 규명하는 슬립헬스(SleepHealth) 개발, 소프트뱅

크와 센서를 통한 건강관리 조언 앱 등에 활용되며 헬

스케어 전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2014년 혈관 투명도를 측정해 분

당 심박 수를 보여주는 피트니스 기기인 삼성의 기어 

핏과 기어S 등이 출시됐으며, LG도 CES 2014에서 활

동측정기 라이프밴드 터치와 심박수 이어폰 등으로 

피트니스 시장에 진출했다. 하지만 해외 주요국과 비

교할 때 아직 빅데이터 활용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빅데이터 기반의 건강관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아직까지 국내는 물론이고 선진국들도 개별적인 

건강관리 데이터만 활용되고 있을뿐, 의료 데이터 등 

다른 데이터와 연계해 활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하

지만 건강관리 데이터는 개인 유전체 데이터, 전자의

무기록(EMR) 및 생활 기록 등의 데이터와 결합되면 

더 높은 활용 가치를 지니게 된다. 

유전체 데이터는 염기서열해독(Sequencing) 비용의 

하락으로 2015년 기준 1245달러까지 낮아져 2025년까

지 20억 개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분석할 것으로 전망

된다[5]. 이를 통해 전문가들은 향후 환자들은 자신의 

유전체 분석에 기반한 맞춤 의료를 제공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국내 주요기업들도 웨어러블 헬스케어 디바이스로 피트니스 시장에 

적극 진출

국내 기업들은 피트니스 시장을 대상으로 심박수 측정 기능이 탑재된 웨어러블 헬스케

어 디바이스 출시

표 2  |  해외 웨어러블 헬스케어 디바이스 제품

피

트

니

스

시

장

제조사 Fitbit Jawbone Adidas Nike Recon Instruments 

제품명 

(출시연도)

Charge(2014)

UP24(2013)

miCoach Fit 

smart(2014)

Fuelband SE(2013) Snow2(2013)

기능 활동·수면 측정 활동·수면 측정 활동·수면 측정 활동·수면 측정

속도·고도·수직강하 

표시 고글

헬

스

케

어

시

장

제조사 Medtronic Animas Insulet Corporation Pancreum Corventis

제품명 

(출시연도)

MiniMed530G(2013) Vibe(2011)

OmniPod(2005) CoreMD(2011)

Nuvant(2010)

기능 웨어러블 인공췌장

연속혈당기 탑재 

인슐린펌프

피부 부착형 

인슐린펌프

피부 부착형 인공췌장

무선 심전도

모니터링 패치 

제조사 Echo Therapeutics Avery Dennison Isansys Lifecare Proteus

제품명 

(출시연도)

Symphony CGM 

System(2013)

Metria(2011)

the Lifetouch Sensor(2012)

Digital Health Feedback 

System(2010)

기능

피부 부착형

연속 혈당 측정기

피부 부착형 심박수, 

활동량, 수면시간 측정기

가슴 부착형 심박수 및 

심폐 활동 측정 패치

몸통 피부 부착형

활동량 측정 패치

자료 : 각 제품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산업연구원 작성.

표 3  |  국내 웨어러블 헬스케어 디바이스 제품

피

트

니

스

시

장

삼성 기어핏 삼성 기어S LG 라이프밴드 터치 LG G워치R LG 심박수 이어폰

이메일, 문자, 전화 알림.

내장된 심박센서로 심박수 

측정, 칼로리 소모량 계산

심박센서가 내장된 

스마트시계. 사진촬영 

기능 및 음악 재생기능 

탑재

심박수, 활동량을 측정하고 

칼로리 소모량을 계산함

만보계, 심박센서 

등을 탑재한 

스마트워치

심박수 측정 및 음악  

재생. 라이프밴드 터치와 

연동 가능

자료 : 각 제품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산업연구원 작성.

e메일, 문자, 전화 알림,
내장된 심박센서로 심박수
측정, 칼로리 소모량 계산

심박센서가 내장된
스마트시계. 사진 촬영
기능 및 음악 재생 기능

탑재

심박수, 활동량을 측정하고
칼로리 소모량을 계산함

만보계, 심박센서
등을 탑재한
스마트워치

심박수 측정 및 음악
재생. 라이프밴드 터치와

연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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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남용과 차별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고

자 제정된 여러 법률적 장치(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

리법)로 인해 현재까지는 의료데이터와 연계하지 못

하고 있지만, 의료비 지출의 절감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인식

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으며 기술적, 제도적 보완의 선

행을 전제로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각국에서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5년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

에는 산재돼 있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통합하고 빅데

이터를 활용해 최적화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인별

로 제공하는 사업이 포함돼 있는데, 일상생활 중 건강

관리에서부터 질병을 관리하는 데 이르기까지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

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

리나라는 빅데이터 기반의 건강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

라와 의료보험 체계를 기반으로 우수한 건강관리 데

이터 분석 환경도 갖추고 있으므로 선진국과 겨뤄볼 

만하다. 따라서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통합해 저장·

관리·처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웨어러블 헬스케

어 디바이스, 헬스케어 앱 소프트웨어, 의료진의 의

사결정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SNS 등의 소셜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질병의 진단, 치료, 예측 및 예방을 위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을 미리 준비해야겠다. 

<그림 3>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출처 : e—KIET 산업경제정보(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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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라이프시맨틱스가 추진하는 징검다리 프로젝트

라이프로그-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PHR 기반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라이프시맨틱스가 수행하고 있는 징검다리 프로젝트인 ‘라이프로그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PHR 기반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은 개인이 병원과 검진기관에 흩어져 있거나 스스로 보관하고 있는 개인건강기록(PHR)을 안전하게 통합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모아진 PHR을 분석·예측해 개인의 건강상태에 적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소비자 중심 건강관리 패러다임 시대
기존 질병과 병원에 초점이 맞춰졌던 헬스케어산

업은 최근 예방과 소비자 중심의 건강관리로 패러다

임이 바뀌고 있다.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ICT)과 웨

어러블 디바이스의 발전은 운동량과 소모 칼로리 등

을 개인이 스스로 측정해 관리하는 자가건강측정

(Quantified Self) 트렌드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개인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10명 중 6명은 이러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도입되면 이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처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맞춤

형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건

강관리 서비스산업의 급성장도 예상된다. 특히 의료

비 상승을 부채질하는 고령화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증가를 저비용, 고효율로 관리하기 위해

서도 건강관리 서비스는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의 급성장과 개인건강기록

THEME 징검다리 프로젝트

주식회사 라이프시맨틱스 ICT컨버전스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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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난 유전자정보, 의료기관

의 의무기록, 스마트기기 등을 

통한 일상생활에서의 라이프

로그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

들어내는 데이터와 정보를 총

칭하는 것이 바로 개인건강기

록(Personal Health Record : 

PHR)이다. 

PHR

스스로 개인건강기록 관리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

다. 타고난 유전자정보, 의료기관에 내원했을 때 만들

어지는 의무기록,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

서 만들어지는 라이프로그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

한 데이터와 정보를 총칭하는 것이 PHR이다. 국민들

이 PHR을 스스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는 것이 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이유이다. 그런 맥락

에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의료기관, 유전체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PHR을 국민들이 쉽게 통합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별로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개발된 기술과 서비스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

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 대형병원과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누구든 언제 어디서

나 개인의 건강상태에 적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

용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의료융합 신사업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인이 스스로 PHR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라이프시맨틱스가 독자 개발한 

PHR 플랫폼인 라이프레코드와 삼성서울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 4개 

대형병원의 병원정보 시스템의 서버 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60여 종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구

글, 애플 등 글로벌 헬스 플랫폼의 연동으로 라이프로

그 데이터가 연계되도록 했다. 라이프레코드는 진료

정보 교류를 위한 국제표준 적합성 테스트인 ‘IHE 

(PHR)의 중요성에 일찍이 주목한 라이프시맨틱스는 

그동안 관련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서 많은 경험과 지

식을 쌓아왔다. 이를 토대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내 기술 개발과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한 법과 

제도 등 산업 생태계가 아직 여물지 않은 상황에서 산

업엔진으로서 PHR 기반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형 건

강관리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징검다리 프로젝트를 통한 중점 연구개발 분야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이종 시스템과 이종 데이터

를 연계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진 PHR 플랫폼의 개발

이다.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 EMR), 다양한 제조사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로 측정된 라이프로그 등 개인이 획득한 다양한 건강

기록과 이미 구축된 서로 다른 플랫폼의 데이터를 한

데 모으고 표준화하는 솔루션을 개발해 스스로 PHR

을 통합 분석함으로써 맞춤형 건강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범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는 개인 맞

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PHR을 분석,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 BM)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건강상태에 적합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THEME 징검다리 프로젝트



원정보 시스템과 연동하고 있다. 유전체와 헬스케어 

정보를 연계하는 기법도 시범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계 학습에 의한 딥러닝 기법의 알고리즘 

개발, 실시간 분석 플랫폼 구축,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알림 시스템 등 분석과 예측을 위

한 시스템 및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건강관

리 서비스의 BM별 실증을 확대하고 있다. 

3차연도인 내년에는 분석 및 예측 시스템 결과를 반

영해 지능형 PHR 플랫폼을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다. 

예측 서비스를 활용한 서비스 모델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API)를 개발해 상용화 기반을 

다지면서 BM별 서비스 실증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 일본 등에서는 미래 성장 사업으로 헬스

케어 서비스를 적극 육성하고 있고 구글, 애플, 마이

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기업도 헬스 플랫폼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활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러한 시점에 ‘PHR 기반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는 국내 의료 데이터와 헬스케

어 서비스 사업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역량을 확보하

고, 산업 발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

망이다. 고령화와 웰빙 수요 증대로 예방과 진단, 건

강관리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2025년까지 약 15만 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Connectathon’을 통과했고, GS(Good Software) 인

증과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ISO27001(국제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27017(클라

우드 컴퓨팅 정보 보호), ISO277799(의료정보보호시

스템) 등 ISO 국제인증을 모두 획득한 국내 유일의 

PHR 플랫폼이다.

더불어 딥러닝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PHR 

분석과 예측을 위한 시스템 및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라이프레코드의 PHR 저장 시스템은 임상

시험에 적용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돼 테스트 중인 

분석 시스템은 올해 안에, 개발 중인 예측 알고리즘은 

늦어도 내년 하반기 임상시험에 적용할 수 있는 상태

이다. 데이터 분석에는 국내 포털 네이버의 연구조직

인 네이버랩스의 빅데이터 담당 팀과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연구실이 참여해 공동 연구 중이다. 이를 기

반으로 참여 의료기관과 상용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을 위한 BM을 설계하고, 그 효과와 사용성을 검증하

기 위한 실증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 활성화
본 프로젝트는 1차연도인 2015년 다양한 개인건강

측정기기(PHD)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비롯해 애플

과 삼성 등 글로벌 디지털 헬스 플랫폼을 라이프레코

드와 연동했다. 또한 신촌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

병원, 삼성서울병원, 보라매병원 등 병원정보 시스

템과 서버 연동 시스템을 구축해 확장형 PHR 플랫

폼 환경을 만들고, 3건의 ISO 국제보안 인증을 받았

다. 특히 환자 스스로 자신의 기록에 접근 가능하도록 

미국의 기술 규격인 ‘블루버튼+’를 적용해 병원정보 

시스템과 연계했고, 이를 기반으로 여러 질환의 발병 

위험을 예측하는 시스템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

한 바 있다.

2차연도인 올해는 3rd Party를 위한 서비스형 백엔

드(BaaS) 기반의 PHR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개인정

보보호관리체계(통합PIMS) 국내 인증을 추진한다. 

또한 국제표준인 HL(Health Level)7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le Resources)을 기반으로 병

2012년 창업한 라이프시맨틱

스는 개인건강기록(PHR) 플랫

폼인 ‘라이프레코드’를 구축한 

헬스IT 전문기업이다. 개인이 

스스로 건강 관련 기록을 저

장·관리·활용할 수 있는 자

기주도형 헬스케어 환경을 제

공하고 인공지능, 웨어러블 디

바이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유전정보 분석 등 다양

한 기술과 결합한 디지털 헬스

케어산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산

업통상자원부 ‘PHR 기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사업단’의 주관사로, 스스로 건

강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세상, 병원의 높은 문턱이 

낮아지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주식회사 
라이프시맨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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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산업기술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로 지원한 과제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성과 확산과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수상자를 선정한다. 신기술 부문은 최근 최종 평가를 받은 R&D 과제 

중에서 혁신성이 높은 기술 또는 해당 기간 성과물이 탁월한 기술을 

뽑는다. ㈜창성이 ‘그래핀을 이용한 1GHz 주파수에서 50dB의 차폐율을 

갖는 전자파 차폐용 코팅제 및 대면적 인쇄 공정 기술 개발’ 연구과제를 

통해 저가의 그래핀을 사용, 전도도를 향상시킨 세계 최고 수준의 차폐필름 

제조 기술을 개발했다. 차폐필름의 경우 메탈(Metal) 차폐필름에 비해 낮은 

단가로 시장 공략이 가능하며 높은 판매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핀 

잉크는 인쇄전자(Printed Electronics) 시장에서 실버(Silver) 등의 귀금속 

잉크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예의 장관상을 수상했다.   

신기술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꿈의 신소재’ 그래핀 상용화 앞당긴다  
㈜창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꿈의 신소재’     
그래핀 상용화 앞당긴다
세계 최고 수준 그래핀 응용   
전자파 차폐용 코팅제 개발 

영국의 앤드리 가임과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에 의해 탄생한 그래핀은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얇고 투명하지만, 강철보다 강하고 

다이아몬드보다 열전도성이 높을 뿐 아니라 실리콘보다 전자 이동성이 

빨라 ‘꿈의 신소재’로 불린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그래핀을 활용한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래핀 응용(활용) 분야는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창성 중앙연구소 

김윤현 박사팀이 순수 국내 기술로 기존의 산화그래핀을 활용하지 않고, 

그래핀의 열적·화학적 처리를 통한 신공법을 활용해 대전 방지 및 전자파 

차폐용 코팅제와 대면적 인쇄공정 기술 개발에 성공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취재 조범진  사진 서범세

이달의 

산업기술상 신기술 부문

㈜창성 [김윤현 신소재 팀장·공학박사]

November    2016   12



그래핀 활용 제품 상용화 앞당길 것으로 기대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전자기기가 경박단소(輕薄

短小)화·다기능화하면서 고주파화에 따른 노이즈 

발생으로 인한 오작동 및 신호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EMI(Electro Magnetic Interference) 차폐 

기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EMI 차폐 기술이 등장했는데, 지

금까지는 주로 금속을 이용한 차폐물이 쓰였으나 금

속 차폐물로는 전자기기의 경박단소화에 따른 인쇄

회로기판(PCB) 등의 소재 소형화 및 우수한 굴곡성 

등의 요구를 따라갈 수 없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차

폐 소재에 대한 R&D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Ag(은), Cu(구리)처럼 금속계의 우수한 전

도성을 나타내면서도 내화학성 및 내부식성, 내산화

성 등 구조적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며 자연계에 무한 

존재하는 카본 소재를 이용한 전자파 차폐필름 제조 

기술이 등장했는데, 시장 파급력은 큰 반면 전도성 흑

연의 경우 분산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시장 진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장 흐름을 반영해 최근에는 전도성이 매

우 우수하고 안정성이 뛰어난 그래핀과 탄소나노튜

브(CNT)와 같은 카본 소재가 많이 연구되고 있으나, 

CNT 역시 분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단점을 지

녀 그래핀을 활용한 전자파 차폐 기술에 R&D 노력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윤현 박사팀의 이번 기술 개발을 통

30여 년간 주요 사업군 진행으

로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의 

접목을 통해 나라를 보국하고, 

강한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바

탕으로 성공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기술보국’의 일념 아래 

그래핀 상용화 기술을 선도하

고 있다.  

㈜창성의 
고전도성 
그래핀 잉크

해 다시 한 번 우리나라가 그래핀 분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그래핀 활용 제품

의 상용화를 크게 앞당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공법 통해 최고의 그래핀 차폐필름 개발
이와 관련해 김 박사는 “그래핀을 활용한 전자파 차

폐 기술은 주로 화학증착을 이용한 박막형 필름 개발

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박막형 그래핀을 이용하는 

전자파 차폐필름은 투명도가 요구되는 디스플레이

용 하이엔드(High-end) 제품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비싼 제조단가와 필름의 결함 문제로 경쟁력 측면에

서 어려움이 있어 주로 터치스크린과 투명전극의 소

재로 연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분말형 그래핀은 화학적 박리, 용매 내

에서의 열팽창에 의한 박리, 기계적 박리 등 그래핀의 

주재료인 흑연을 저가의 공정으로 박리시켜 제조할 

수 있어 활용이 매우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이를 이용

해 잉크를 제조하고 연속 인쇄해 전자파 차폐필름을 

제조할 경우 가격경쟁력은 물론 전도성, 차폐 효율, 

내화학성 등의 장기 신뢰성에서 매우 경쟁력 있는 제

품을 개발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중점

을 두었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주로 적용되고 있는 그래핀은 

산화그래핀을 환원해 제조하는 환원그래핀산화물

(Reduced Graphene Oxide : RGO)이나 열처리 공정을 

활용해 제조하는데, 이 경우 대량생산이 어렵다”며 “이

사   업   명 그래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명 그래핀을 이용한 1GHz 주파수에서 50dB의 차폐율을 갖는   

 전자파 차폐용 코팅제 및 대면적 인쇄공정 기술 개발

제   품   명 그래핀 차폐필름(CSF-G20), 그래핀 잉크(CSG-H01)

개 발 기 간 2013. 5 ~ 2016. 4 (36개월)

총 사 업 비 1,811백만 원

개 발 기 관 ㈜창성 / 인천광역시 남동구 승기천로 320   

 032-450-8700, http://changsung.com

참여연구진  김윤현, 양승진,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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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핵심 높은 온ㆍ습도 변화 속도, 극고ㆍ저온 시험 가능, 균일한 분무 가능, 높은 장비 내구성, 공간의 제한이 없는 

장비 설치. 

이달의 사업화 성공 기술

산업 전반에 걸쳐 소재, 부품, 

전기, 전자, 기계 및 장치에 대

해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의 신

뢰성 수명 시험이 수행되고 있으며, 대부분

의 시험이 온도 및 습도의 변화에 대한 부품 

및 소재의 고장 형태를 파악하고, 각각의 수

명 산출이나 고장률 산정을 수행하고 있음. 

신뢰성 수명 분야 중에서 부식수명에 대한 

시험은 염수분무시험이 가장 대표적이지

만, 고내식 재료의 시험이나 고온ㆍ습윤 등 

다른 환경 조건의 시험, 다른 부식 용액에 

대한 시험 등 불가능한 시험 조건을 가지고 

있음. 최근에는 부품의 실제 수명에 가장 가

깝도록 설정된 신뢰성 시험이 요구되고 있

고, 선진국의 일부 업체와 연구소에서는 조

건별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제품의 부식수

명과 관련한 예측과 판정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 개발한 

Acceleration Corrosion Test Chamber는 갈

수록 강화되는 부식수명 시험 평가를 위한 

정밀 제어의 가속 부식 시험 평가 용도로 사

용되는 장치이며, 자동차의 각 부품과 선박

용 부품,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자부

품 분야에서 중요한 시험 장치로 적용됨. 

Acceleration Corrosion Test Chamber는 기

존 해외 장비가 가지고 있던 온ㆍ습도 변화

율 문제를 개선해 시험 조건의 정확도를 높

였음. 또한 기존 장비의 고ㆍ저온 시험 한계

도 개선해 기업 및 연구소에서 활용하는 국

외 장비를 대체, 우수한 성능과 가격경쟁력

으로 높은 신뢰성 시험이 가능함.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

간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 개발

에 성공해 2013년부터 현재까

지 Acceleration Corrosion Test Chamber를 

국내외 업체에 70대 정도 판매했고, 지속적

인 개선과 고객과의 협의로 우수한 결과를 

도출함. 본 과제를 통해 2700L급 대형 

Chamber까지 개발을 완료했고, 그 이상의 

Chamber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도 보유함. 

또한 부식 시험 장치 특성상 시험기 자체 내

식성도 뛰어나야 하므로 그에 따른 장비의 

고수명 기술도 확보하고 있음. 최근 최종 사

용자(End user)의 제품 신뢰성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수명 시험을 체

계적으로 진행하려는 노력이 자동차, 선박, 

전자ㆍ전기제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

에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최근 중국 업체

들의 신뢰성 시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본 개발품이 중국 업체를 대상으로 수

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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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해당 부품의 변형 및 소실을 방지하

고 부품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 시험 가능한 

온도 범위가 저온(80도)으로 국한되어 있

는 문제가 있음.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 부

품을 금속 소재(티타늄)로 변경해 개발했

고, 내식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개발을 

진행해 사업화에 적용했음. Acceleration 

Corrosion Test는 정밀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Chamber의 기밀성이 요구

되었음. 해당 사항은 기밀기술을 개발해 

도어패킹기술, 벤팅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정밀 제어가 가능하도록 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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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이달의 

산업기술상 신기술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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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우리 연구팀이 개발에 성공한 기술은 산화그래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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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큰 성과라 할 수 있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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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국 일념으로 기술 개발 성공 이끌어
김 박사는 “이번 기술 개발의 경우 각 요소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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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팀원 모두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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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제품군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

진 제품을 말한다. 

하이엔드
김윤현 ㈜창성 중앙연구소 
신소재 팀장·공학박사

있어 회사의 지원과 축적된 기술력이 큰 도움이 됐다. 

일례로 그래핀 잉크·페이스트 개발 부문에서는 창

성에서 30여 년 동안 주요 사업군으로 진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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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롤투롤 코팅의 주요 노하우를 차폐필름 개발에 접

목함으로써 준양산 체계를 구축했고, 향후 그래핀 잉

크를 활용해 코팅 시 발생할 수 있는 양산성 검증 및 

확보의 경우 필름사업부의 도움을 받아 추가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도 이번 기술 개발의 원동력은 자신

과 팀원은 물론 회사가 기술을 통해 나라를 보국하고, 

강한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공해야 나라

가 바로 선다는 ‘기술보국(技術保國)’의 일념으로 매

진한 결과라고 강조한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꿈의 소재로 불리는 그

래핀으로 2025년까지 매출 19조 원, 고용창출 5만

2000여 명을 달성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그

래핀 응용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적극 추진해 2017년 

전자파 차폐 코팅제 분야에서 첫 매출을 기대하고 있

다고 밝혔다. 그리고 창성의 김윤현 박사팀이 바로 그 

주인공으로서 첫발을 내디딜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 코멘트

“㈜창성은 고가의 산화그래핀 대신 값이 싼 일반 그라파이트 

소재를 사용해 전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고온 공정 기술을 적용, 가격이 저렴한 고성능 전자파 차폐필름 

개발에 성공했다. 본 기술은 차폐필름 시장을 주도함은 물론 

인쇄전자산업에 있어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고전도성 잉크 

소재로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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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밀 Accel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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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산업기술상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다 
㈜퓨쳐켐

사업화 기술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이달의 산업기술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로 지원한 

과제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성과의 확산과 연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월 수상자를 선정한다. 사업화기술 부문은 종료 후 5년 이내 

과제 중 매출·수출 신장, 고용 확대 등의 사업화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한 기술에 대해 시상한다. ㈜퓨쳐켐이 ‘자동합성 시스템을 통한 

파킨슨병 진단용 [18F]FP-CIT의 상용화 기술 개발’ 연구과제를 통해 

파킨슨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거나 조기 진단할 수 있는 

피디뷰주사 진단 시약의 상용화 기술을 개발했다. 특히 국산 

자동합성장치를 이용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 

경제적·시간적 비용 절약 및 핵의학산업의 중대한 발판을 마련함에 

따라 영예의 장관상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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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다   
자동합성시스템 통해 고수율,   
대량생산 사용화 기술 개발 

의료장비의 발전은 의학에도 큰 영향을 끼쳐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따른 치료를 극대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지의 영역인 뇌질환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는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퇴행성 뇌 질환인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의 경우에는 심각한 노인 질환으로 

증가세가 뚜렷한 반면, 이들 질환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는 걸음마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퓨쳐켐이 자동합성 시스템을 통한 파킨스병 

진단용 [18F]FP-cIT의 상용화 기술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핵의학 분야에 큰 

획을 그은 것은 물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세계 최고의 의료 

혜택을 우리 국민이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보국’의 시대를 활짝 열었다.

취재 조범진 사진 서범세

이달의 

산업기술상 사업화 기술 부문

㈜퓨쳐켐 [지대윤 대표이사]

November    2016   18



세계 최초 신약 허가 등 핵의학 강국 면모 세워   
현재 대표적인 퇴행성 뇌 질환 중 하나인 파킨슨병

은 대부분 병원에서 문진, MRI, 또는 X레이와 CT 등

으로 질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 

방법은 사실상 병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을 경우에만 

찾아낼 수 있어 정확성이 떨어진다. 무엇보다도 치료 

시기를 놓친 시점에서 뇌 질환 여부를 판가름한다는 

점에서 환자는 물론 가족들에게 상당한 상실감을 가

져다준다. 

이에 따라 파킨슨병의 조기 진단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모색됐고, 그 가운데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

해 효과적으로 파킨슨병을 진단할 수 있는 [18F]FP-

CIT가 각광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반감기가 110분인 

[18F]FP-CIT는 합성하기가 매우 어렵고, 수율이 1% 

정도로 낮아 대량생산이 불가능해 매우 우수한 화합

물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못했다.

실제로 암은 물론 파킨슨병의 진단에 최근 들어 주

로 이용되는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장치(Positron 

Emission Tomography : PET)의 경우 일반적인 인체 

영상화 기술인 CT, MRI 등에 사용되는 조영제와 달리 

비교적 짧은 반감기를 갖는 양전자를 방출하는 F18과 

같은 핵종으로 표지된 방사성의약품을 인체에 투여

해 질환 여부를 판가름한다. 그리고 그동안 1970년대 

중반 최초로 상용화된 암진단용 [18F]FDG 이후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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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할 방사성의약품을 개발하지 못해 약 30년간 FDG

만 사용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 지대윤 대표는 “30여 년간 FDG만 사

용한 것은 현재 상용화 기술인 높은 표지수율의 방사

성의약품이 없어 상업적으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

다. 또 아무리 우수한 방사성의약품이 개발되더라도 

고가이면 경쟁력이 떨어져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

다”면서 “이 와중에 퓨쳐켐이 2008년 세계 최초로 폐

암 진단용 [18F]FLT, 파킨슨병 진단용 [18F]FP-CIT를 

전임상,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신

약허가를 받아 생산·판매에 나선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더불어 지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는 PET 방사성의

약품 분야의 경우 3가지 방사성의약품이 공식 허가

를 받아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과 

일본 등을 제치고 세계 2위의 핵의학 연구 국가이자 

핵의학 한류를 이끌고 있는 명실상부한 핵의학 강국

으로 부상했으며, 여기에 우리 회사가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원천표지기술 통해 고수율, 대량생산의   

상용화 실현
파킨슨병은 두뇌의 신경말단에 신경전달물질인 도

파민이 병적으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생기는 퇴

행성 뇌신경 질환이다.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려우며 지

금까지는 유일하게 [18F]FP-CIT를 통해서만 정확한 

진단과 감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방사성의약품의 특성상 낮은 수

율에 따른 생산성 저하 문제로 환자

들은 비싼 돈을 지불하고 검사를 

받는 등 제대로 된 혜택을 누리

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퓨

쳐켐의 이번 기술 개발 성공은 

사   업   명 지역특화산업육성(R&D) 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명 자동합성 시스템을 통한 파킨스병 진단용    

 [18F]FP-CIT의 사용화 기술 개발

제   품   명 피디뷰주사(플루오로프로필씨아이티[18F])

개 발 기 간 2010. 7 ~ 2015. 6 (60개월)

총 사 업 비 335백만 원

개 발 기 관 ㈜퓨쳐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3길 21

 02-497-3114, www.futurechem.co.kr

참여연구진  지대윤, 이재학, 길희섭, 박찬수, 홍대선, 김경순, 최영우(이상 ㈜퓨쳐켐), 

강도영, 정영진, 윤현진(이상 동아대병원)

연구개발(R&D)이 강점인 회

사답게 약 40%에 달하는 

석·박사급 연구 인력을 보유

하고 있다. 현직 화학과 교수

이자 화학 분야의 세계적 권

위자인 대표이사의 탁월한 전

문지식과 투철한 사명의식 및 

체계적인 R&D 시스템 등은 

연구 인력을 하나로 아우르며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How 

To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퓨쳐켐의 자동합성장치로 
방사성의약품을 만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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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국의 단초를 마련함은 물론 파킨슨병 정복의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 대표는 “순수 국내 기술로 고효율 표지방법을 

개발함으로써 F-18로 표지된 화합물 합성의 어려움

과 1% 정도의 낮은 수율이라는 단점을 동시에 해결

해 고수율 및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

증함은 물론 세계 최초로 상용화의 쾌거를 이뤘다”

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 세계적으로 정식 임상시험을 거쳐 사

용되는 PET 방사성의약품이 없는 상황에서 ‘피디뷰®’

로 불리는 퓨쳐켐의 [18F]FP-CIT는 전임상과 임상시

험을 모두 거쳐 세계 최초로 신약 허가를 받은 PET 방

사성의약품”이라면서 “여기에 방사성의약품인 [18F] 

FP-CIT를 만들기 위해서 방사성동위원소 F-18을 

FP-CIT 전구체에 표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자동으로 

만드는 장치인 자동합성장치를 국내 기술로 처음 제

작했다. sCUBE®로 불리는 이 자동합성장치는 자사

가 보유한 원천표지기술을 적용해 높은 합성 수율과 

합성-정제-제제의 진행 과정이 일괄적으로 이뤄짐

은 물론 기존 장비에 비해 경량화 및 소형화돼 공간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그동안에는 외국 제조사의 특

정 프로세스 맵으로만 진행이 가능해 장비를 조작 운

영하는 데 제한적이고 유지 보수가 어려웠던 것과는 

달리 당사 자동합성장치는 설치와 조작 운영 및 수리 

과정이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치매 등 다양한 질병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개발 박차  
한편 퓨쳐켐은 파킨슨병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인 

피디뷰([18F]FP-CIT) 외에도 ‘알자뷰®’로 불리는 국내 

최초의 알츠하이머 치매 조기 진단용 [18F]FC119S를 

개발해 현재 임상 3상까지 마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에 품목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는 등 발 빠른 연구개발

(R&D)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지 대표는 “방사성의약품 분

야에 있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는 신념

으로 퓨쳐켐을 설립했다. 가장 좋은 방사성의약품을 

사용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설립 당시의 신념을 현실화하는 데 

주력하면서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인도를 비롯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

아 국가를 교두보로 삼아 세계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 대표는 “알츠하이머를 진단할 수 있는 

알자뷰의 상품화와 기존 폐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18F]FLT를 뇌암 진단에도 적용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보유 기술력을 바탕으로 뇌경색, 

전립선암 등 다양한 분야의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을 

출시하기 위해 연구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한 질병 진단 방법은 세계적

인 추세이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유일한 진단 방법이

기 때문에 퓨쳐켐의 이번 기술 개발은 또 다른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한편, 의료 분

야 기술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해 우리나라가 선진 의

료국가로 발돋움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경전달물질의 하나로 노르

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 합

성체의 전구물질. 동식물에 존

재하는 아미노산의 하나이며, 

뇌신경세포의 흥분 전달 역할

을 한다.

도파민
지대윤 ㈜퓨쳐켐 대표이사

전문가 코멘트

“㈜퓨쳐켐은 [18F]FP-CIT 고수율 및 대량생산을 위한 신규 제조 

공정 확보와 이를 기반으로 한 상업적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식약처 허가를 획득한 이후에는 퇴행성 질환(파킨슨병)에 대한 

전국적 진단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PET 진단 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이상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의약 PD





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도전

“국제 기술 협력을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외기술협력거점

※ 보다 자세한 해외거점의 자료들은 www.gtonline.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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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홍열

E-mail felix3254@kiat.or.kr

Tel : (Office) +1-703-337-0950

KIAT 벨기에(브뤼셀)거점 
담당자 심기태

E-mail gtshim@kiat.or.kr

Tel (Office) +32-2-431-0591

KEIT 미국(실리콘밸리)거점 
담당자 조용범

E-mail dragon@keit.re.kr

Tel (Office) +1-408-232-5403

KEIT 독일(베를린)거점 
담당자 이강우

E-mail lkwspc@keit.re.kr

Tel (Office) +49-30-8891-7390,7391

KETEP 미국(워싱턴)거점 
담당자 박재형

E-mail jaehyung@ketep.re.kr

Tel (Office) +1-703-337-0952

KoRIl 이스라엘 거점 
담당자 황유리

E-mail gtkorea.barashi@gmail.com

Tel (Office) +972-54-345-1013

 국제 공동 R&D 수요 

 발굴 및 지원 

 선진 R&D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해외 산업기술 정책 및 

 시장 현황 조사 등 

국제 기술 협력의 기본기능 수행

해외기술

협력거점 

역할

KEIT 
USA (Silicon Valley)

KIAT 
USA (Washington)

KETEP
USA (Washington)

KIAT
Belgium (Brussels)

KEIT
Germany (Berlin)

KORIL 
Israel (Tel Aviv-Yafo)


























































































































